
‘기업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주제로 한 종합적 사고와 
문제해결 능력 평가

2017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고사 사회계열 문제는 사회계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비판적이

고 분석적인 사유를 기반으로, 특정 주제를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합적 사고 능력과 이를

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설명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했다.

이를 위해 제시문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 추구와 공동체적 이익 추구 간의 관계

를 적절히 이해하고 이를 특정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다. 개인과 기업의 이익 추

구와 공동체적 책임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로서 이를 충실히 학습한 학생이

라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제시문들로 구성했다.

<논제 I>에서는 제시문의 중심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비슷한 성격의 글을 분류하고 통일감 있

게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출제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세워

대립적인 태도를 갖는 부류를 묶을 수 있어야 한다. 즉, 제시문 [가], [나], [라]는 공동체보다 개인

이나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는 반면, [다], [마], [바]는 공동체의 이익이나 가치를 중시하고

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로 분류로 할 수 있다.

<논제 Ⅱ>에서는 기업의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,

다른 제시문의 논지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

논리 전개의 기준이 되는 제시문 [사]의 대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각각의 제시문에 비판적으로

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. 이윤 추구만이 기업의 목적이라고 보는 제시문 [나]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

을 방기한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. 기업의 이윤 추구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제

시문 [다]의 입장도 기업의 이윤 창출과 사회적 공헌 활동을 별개의 영역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

한계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.

<논제 Ⅲ>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업 예산을 어떻게 적절히 분배할 것인지를 수리

적으로 추상화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했다.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에 포함된 2차 함

수를 이해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이과정과 답을 도출할 수 있게 출제했다. 두 개의 2차 함수

를 통해 수익 함수를 만들어 최대 수익을 계산하여, 그 결과 값을 바탕으로 제시문 [나]의 한계를

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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